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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보다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한인들은 노래를 듣기도 좋아합니다. 공항의 대합실에나 고속 버스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TV에 가수들의 모습이 나오면 그 앞에는 시청자들이 운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를 좀처럼 보지 않는 저는  고국을 방문하여 비교적 한가한 마음으로 “열린 음악회”와”가요무대”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교체되었는지는 몰라도 두 가지의 프로그램에 낯서른 시회자들이 등장하였고 프로그램도 알아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익은 사회자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쩐지 친근감이 덜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죄석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뼉을 치며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한국 특유의 관중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가요무대를 시청했을 떼에는 관중석에서 덩실 덩실 춤을 추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 없어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 가는 관광버스를  보면 죄석사이의 통로에서 흘러나오는 가요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관광객들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런 고성방가가 금지되었다고 들었는데 흥이나면 참지못하는 고령 손님들이 즐기시는 행위를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TV를 통하여 방영되는 영상은 고 분해도의 디지털영상이라서 대형 스크린으로 시청하는 음악 푸로그램은 극장에서 본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편안한 응접실의 소파에 앉아서 자자란 주름살까지 보이는 선명한 가수들의 모습과 동작을 보면서 현대의 안방극장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후 환갑을 넘긴 어른들이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서 태 진아, 주 현미, 설 운도 등 잘 알려진 가수들이 부르는 멋진 오래가락을  부부가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은 정겹고 흐믓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힙팝이나 랩을 선호하겠지만 부부가 정답게 소파에 앉아서 주현미의 “사랑했나봐’ 또는 태진아의 “동반자”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무척 부럽고 흐믓해 보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미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즐기는 노래를 유명가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부른 뒤 취침을 하면 그날을 마감하는 기분이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저는 65세 이상되는 분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여흥을 즐기는 모임에 참가 했습니다. 노래방 시설을 갖춰놓고 색스폰을 잘 부는 전문가의 연주도 있었고  사물 노리와  부채춤도 있었습니다. 이 고령자들을 위하여 찾아온 합창단이 그곳을 방문하여 “바위섬”, “듬뿍 뜸뿍, 뚬뿍새” ”오, 홀리나잇”을 불렀는데 내가 혹시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천사의 음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운 목소리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 할 수가 있을 까 하고 감탄을 하면서도 “그들은 역시 한인들이니까 그렇지” 하고 자답에 만족을 했습니다.

노래나 음식은 시각. 청각, 미각으로만 음미해서는 부족합니다. 자장가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엄마의 품이 연상되고  농촌과 시골에 관한 노래를 들으면 어린시절의 기억이 가슴을 채웁니다. 귀와 눈뿐만 아니고 정서로 듣는 가요이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흥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된장찌게와 청국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혀로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된장 또는 청국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렸을 때 시골의 사랑방에서 자면서 천정에 매달려 있던 메주덩이라가 생각납니다. 메주가 발효하는 냄사가 코에 들어와서 온 몸을 채웠던 기억이 부활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효하던 청국장 냄새도 얼마나 구수했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식을 즐기면서 저와같은 환경을 겪어보지 못한 도시 출신의 젊인들에게 동정심이 갑니다. 그들에게는 시각, 후각, 미각으로만 음식을 즐기려하니 향수에 얽힌 정서의 맛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동포들은 맛있는  음식이나 흘러간 노래에 포근한 추억을 비벼서 즐길 수 있으니 음식과 가요가 더욱 가슴에 짝 달라붙게 된다고 할 수있을 것입니다.  끝

